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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남해안상륙…광주 전남 초비상

제6호태풍카눈이북상중인9일오후광주시동구산수동인근지하철2호선공사현장에서관계자들이강풍피해를막기위해건설자재들을줄로고정시키고

있다. /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초속33~43ｍ강풍 최대300㎜비…한반도 관통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중단…등교시간조정

광주전남이제6호태풍 카눈의영향권에들면

서큰피해가우려되고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는

카눈이 10일오전 9시경남통영인근남해안으로

상륙해한반도를관통할것으로관측되고있다고

9일예보했다.

한반도상륙시카눈의중심기압은970hPa(헥토

파스칼), 중심최대풍속은 35㎧로 태풍 강도 강

(중심최대풍속33㎧이상44㎧미만)을유지할것

으로예상되고,시속25㎞의속도로이동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카눈의 강풍반경은 320㎞광주전남 전 지역이

직접영향권에들것으로관측되고있다.

이에10일새벽과오전광주전남에는많은비가

내리고강한바람이불것으로전망되고있다.광주

전남에는 10일밤까지 100~200㎜의비가내리겠

고,태풍반경에가까운곳에서는최대300㎜이상

많은비가오는곳도있겠다.문제는강풍이다.

예상경로를보면 10일오후 3시에는청주남남

동쪽약60㎞부근육상을지날전망이다. 이때태

풍의강도는 중으로, 강풍반경은300km로예상

된다.

기상청은 9일오후 5시를기해전남 10개시군

(고흥, 여수, 완도, 보성,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진도)에태풍주의보를발효했고, 10일새벽

광주전남전역으로태풍주의보를확대했다.

기상청은이번태풍과유사한경로를지닌태풍

으로, 11년전태풍 산바를꼽았다.산바는한반도

상륙당시카눈과같은강도 강의위력으로남해

안부터경상,강원을초토화시켰다.

이에광주와전남도교육청도대비에나섰다. 태

풍 카눈 북상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교실방과후

학교운영을일부중단하기로했다.

시도교육청은태풍이지역을강타할것으로예

상됨에따라학생안전을위해돌봄교실방과후학

교운영중단을학교장재량에따라실시할수있도

록권고했다.광주는10일기준초등127개교가방

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며 10개교는 돌봄교실

을미운영한다. 다만학부모의요청에의해 101개

교가긴급돌봄교실을운영한다.또이날개학을한

중학교1개교,고등학교3개교등4개교는10일하

루휴업하며유치원 3개원고교 4개교는등교시간

을조정했다. 유치원 1개원, 고교 1개교는단축수

업을실시하기로결정했다.

전남지역은현재425개교, 1만1632명의학생이

초등돌봄교실과방과후학교를이용하고있으며

학교장재량에따라운영중단,등교시간조정등을

권고했다. 또이날개학한총 9개교의등교시간도

일부조정됐다.

각학교들은태풍영향에따라등교중지가결정

될경우비상연락망등을통해학부모와학생들에

게 즉각 알릴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태풍의

직접적인영향은 10일새벽부터예상돼이날오후

늦게 각 학교가 등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

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각

학교가결정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제6호태풍 카눈의북상에따라대통령실을비

롯한정부와광주시,전남도등이24시간비상근무

체제에돌입했다.

윤대통령은전날용산대통령실지하벙커에서

긴급점검회의를주재한데이어이날도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중대본)등으로부터태풍이동경로

와대비상황을실시간으로보고받았다.

광주시와전남도도9일오전부터제6호태풍 카

눈피해에대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함께24

시간대응체계를가동하고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북구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현장을찾아태풍대비상황을점

검했다. 강시장은 가능한인력과자원등역량을

총동원해철저한사전대비로시민의안전과재산

을보호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영록전남지사는9일영암서호면성재마을을

찾아제6호태풍 카눈 북상에따른마을주변대

비태세를살폈다. 김지사는마을주변축대옹벽,

침수취약지를우승희영암군수등관계자와 함께

점검했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장윤영기자zzang@kwangju.co.kr

휘발유10개월만에1700원돌파
주유소 광주최대1779원 전남평균1680.89원

신팔도명물-장성사과 ▶22면

신혼부부울리는웨딩업체횡포 ▶6면

임의진광주순례기-축구장과뽀올~ ▶11면

국제 유가 상승세에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0개월여만에 당 1700원을넘어

섰다. 광주에서도 1700원을 넘어서는 주유소가

속속등장하고있다.

9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사이트오피넷에따

르면이날오후 6시 50분 기준전국휘발유평균

판매가격은전날보다 6.33원 오른 1702.56원을

기록했다.휘발유가격이1700원대를기록한것은

지난해 9월 27일(1705.43원) 이후약 10개월만

이다.휘발유가격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등

의여파로지난해6월 2100원대까지치솟았다가,

이후서서히내림세를보였다.올6월1500원대까

지내려왔다가최근다시반등하는분위기다.

광주지역주유소평균휘발유가격은전날보다

7.45원 오른 당 1669.63원을 기록, 아직평균

1700원을돌파하지는않았다.

다만광주주유소9곳에서는이미휘발유를

당 1700원을 넘겼고, 비싼 곳은 최대 1779원에

판매중인것으로파악됐다.

전남지역주유소휘발유가격은평균 1680.89

원으로전날보다6.82원올랐다.

한편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 7일

약 3개월만에ℓ당 1500원을 뛰어넘었다. 이날

국내 경유 가격은 1539.44원으로 전날보다

11.96원올랐다. 현재광주는전날에비해12.14

원오른1498.56원으로1500원대진입을목전에

뒀고, 전남은이미 13.71원오른 1507.14원으로

이미1500원대를돌파한상황이다.

이처럼국내석유제품가격이오르는것은국제

유가상승때문이다. 본격적인드라이빙시즌도

래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석유수출국기구

(OPEC)와비(非)OPEC주요산유국들의협의

체인 OPEC플러스(OPEC+)의 감산등영향으

로국제유가는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